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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

터 자아를 분리시키고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

는 과정으로, 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

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Rice,

1992), 분리될 때 느낄 수 있는 불안, 죄책감, 혹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

는 상태로 정의된다(Mattanah, Hancock, & Brand,

2004). 건강한 적응으로서의 독립인 분리-개별화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은 더 이상 부모를 절대

적인 존재로 이상화시키지 않고 부모에게서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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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양육이 모-자녀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 

남녀 집단 간 또래 애착의 중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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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의 매개 효과를 검

증하고, 성별과 또래 애착의 수준이 분리-개별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과 인천 지

역의 고등학생 59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에 대

한 자기보고식 척도들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둘째,

청소년 분리-개별화 모형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분리-개별화 모형의 경로에

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해 남자와 여자 집단 간 모형 및 경로계수에서 동일성 검증

을 한 결과, 남,녀 집단에 따라 특정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에서

또래 애착 고․저에 따라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했으나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어머니 양육, 분리-개별화, 모-청소년 갈등, 또래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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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Smollar & Youniss, 1989). 이렇듯 청소년기에 부

모로부터의 분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 시기

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리-개

별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학업

에서의 적응, 또래 관계 등의 가족 외적 변인과 부

모의 양육행동, 가족의 응집력, 애착 관계 등의 가

족 내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Holmbeck &

Leake, 1999). 가족 내적 변인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변인들(박아청, 2001; 이희자,

최수경, 1999; 정종권, 1998)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

고,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장휘숙, 2002; Beyers &

Goossens, 2003; Dwairy, Achoui, Abouserie, &

Farah, 2006; Grotevant & Cooper, 1986). 즉, 자녀

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이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의 독립에 대해 인정, 지지,

수용, 격려하는 태도를 지닐수록 부모가 자신의 정

서적 욕구충족을 위해 청소년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을수록 자녀들이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음을 보

고하고 있다(정은희, 1992; Hoffman & Weiss,

1987; Thornburg, 1982).

부모의 양육행동 이외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청

소년기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부모-

자녀 갈등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높은 관련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lain,

Thompson, & Whiffen, 1993; Blos, 1979;

Grotevant & Cooper, 1986; Hombeck & Hill, 1988;

Josselson, 1980; 황영은, 도현심, 2004). 정신분석이

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접목시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갈등의 적응적인 중요성에 대해 보완적인 관점

을 제안한 Holmbeck과 Hill(1988)은 이 시기의 갈

등이 대인관계적 수준(interpersonal level)뿐 아니

라 심리내적 수준(intrapsychic level)을 통해 발달

적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심리내적 수준에서 볼 때, 그들은 갈등이 청소

년의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았다. Smollar와 Youniss(1989)도 애착 맥락

에서의 빈번한 불일치는 청소년이 부모가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

모에 대해 아동기 시절의 의존을 그만두게 되어 강

한 부모-청소년의 애착 맥락 하에서의 갈등이 분리

-개별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함으로써, Holmbeck

과 Hill(1988)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그들은 대인관계적 수준에서 바라볼 때, 부모와 청

소년 간에 급증하는 갈등은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

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Holmbeck &

Hill, 1988). 즉, 청소년은 갈등 혹은 불일치 과정을

통해 부모에게 변화된 자아개념과 기대를 알려줄

수 있어 부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발달 및 분리-

개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청소년에게 비

권위적이고 비지배적으로 양육할 때, 긍정적 청소

년 발달의 의미인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Cooper, Grotevant, & Condon, 1983; Grotev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 또한 부모

의 양육태도는 부모-청소년 자녀 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Hill, 1993; Paikoff & Brooks-Gunn,

1991), 부모가 자녀를 보다 긍정적으로 양육할 때

부모- 청소년 자녀 간에는 갈등이 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부모- 청소년 자녀 갈등과 청소년

의 분리-개별화간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분리-개

별화를 분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에는 양자 간

에 의미있는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Holmbeck &



김혜진, 방희정 / 어머니의 양육이 모-자녀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

- 167 -

Hill,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는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분리-개

별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Holmbeck & Hill,

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Cooper et al., 1983; Grotev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수록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

이 경험하게 되며, 부정적인 경험이나 갈등 상황이

많아질수록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분리-개별화에 대한 어

려움이 더 증가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견

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모-자녀 간 갈등의 매개

를 거쳐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효과 가설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매

개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는데 있어 하나 이상

의 모형이 경험적인 자료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Breckler, 1990) 본 연구에서는 지지하는 연

구 모형의 타당성을 반증하기 위해서 경쟁 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쟁 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

년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

다는 연구결과(Steinberg & Silverberg, 1986;

Steinberg, Lamborn, Dornbusch, & Darling, 1992)

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를

연결하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가설적인 모형이다.

이와 같은 경쟁 모형을 본 연구에서 가정된 매개모

형과 비교 검증해 봄으로써 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청소년기의 발달에는 가족 내의 변인 뿐

아니라 또래관계 등의 사회적 변인도 큰 영향을 미

치는데(최미경, 도현심, 2000; Kenny & Deborah,

1994; Hartup, 1996), 또래가 부모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오송희, 1999; Armsden &

Greenberg, 1987; Santrock, 1996)에도 불구하고 분

리-개별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

육행동, 애착 등의 가족 내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

어 왔다. 맥락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들도 건강한

적응을 강조하면서(Blos, 1979; Schafer, 1973), 자

아정체감의 발달(Frank, Pirsch, & Wright, 1990),

진로의사결정(김은진, 2000;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대학생활적응(정은

희, 1992; 한혜준, 1994; Hoffman, 1984), 학업 능력

(장휘숙, 2002; Hoffman, 1984; Mattanah et al.,

2004)과 분리-개별화 간의 연관성을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탐색하게 되므로 발달 상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시기이다. Ainsworth(1989)가 제시한 청소년

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또래 간의 애착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친밀한 접

촉이 가정 이외 생활의 질을 결정하므로 건강한 또

래 애착은 청소년의 이후 사회 생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김예리, 2002). 여러 연구결과들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 친구가 청소년에게 가

장 중요한 지지원이며 청소년들은 재정적 지지, 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68 -

래 및 직업 계획, 개인적 가치 등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모보다 또래에게 더 많은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antrock, 1996).

Weiss(1982)는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의 중요한 측

면을 청소년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또

래의 능력으로 보았는데, 이 시기에 또래와의 친밀

한 관계는 청소년의 자기 개념, 심리적 적응, 신체

적 건강상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정영숙, 1999;

Armsden & Greenberg, 1987), 긍정적 또래관계나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사회적부적응을유발할수있는위험으로부터보호해

주는역할을 한다고볼 수있다(이주희, 이춘재, 2003).

또한,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차(정은희, 1992; 한혜준, 1994;

Mattanah et al., 2004)가 보고되었는데, 남자일 경

우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정은희, 1992; 한혜준, 1994)와 자율

성이나 독립성에 성차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

(Mattanah et al., 2004)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성차

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

을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남녀 각 집단별

로 비교 검증함으로서 성별에 따른 분리-개별화 과

정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 외적인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또래

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또래 애

착의 수준이나 친밀한 관계의 정도가 청소년의 발

달 및 건강한 적응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

(Armsden & Greenberg, 1987; Santrock, 1996)을

토대로 또래 애착의 수준을 고,저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 간에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서로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서 갈등을 보다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

(Montemayor, 1982)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자

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양육태도나 관계를 측정함에 있

어 부모나 타인의 보고보다는 자녀의 지각을 측정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

각이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더 인성적, 행동적인 특

성들에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Rohner &

Pettengill, 1985)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을 청소년의 자기보고

로 측정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분리-개별화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청소년 중기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모-자녀 갈등의 매개 과정

을 밝히고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분리-개

별화 과정이 성차와 또래관계의 수준에 따라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과 인천 지역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 1,2학

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628명이 참여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친모가 아닌 경우의

11명과 부실기재 응답자 21명을 제외한 596명이 최

종 대상이었다. 참가자들 중 남자는 307명(51.5%)

이고 여자는 289명(48.5%)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

년이 212명(35.6%), 2학년이 384명(64.4%)으로 구성

되었다.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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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로,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

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하위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4점 척

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 연구 결과, 내

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홍

성권, 2005). 결과 처리시에 애정, 합리적 설명, 감

독 3개 요인의 점수를 역채점(reverse scoring)한

후 평균을 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

에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며 각 요인별로 측정된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8-.85로 적절한 수준

을 나타냈다.

2) 모-자녀 갈등 척도

Prinz, Foster, Kent, O' Leary (1979)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Prinz(1979)가 간략화한 것을 황영

은, 도현심(2004)의 연구에서 번안한 모-자녀 갈등

척도 (CBQ : 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했다. CBQ는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16문항),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28문항)의 2

가지 하위요인(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있다. 선행연구

결과, 모-자녀 갈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는 요인별로 .73-.84로 나타났다(황

영은, 도현심, 2004). 결과 처리시 부정적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문항수와 긍정적 문항에서 ‘아니오’라

고 답한 문항수를 합산한 후 평균을 내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모-자녀 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부

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모-자녀 갈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며 각 요인별로 측정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4-.90로 나타났다.

3)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

Levine, Green 과 Millon(1986)이 개발하였고 장

근영,윤진(1992)이 번안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

도(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 SITA)를 사용하였다. 8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래 Likert 방식의 5

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행 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 장근영과 윤진(1992)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3이고 김인경(1993)의 연구에

서는 .87로 나타났다. 결과 처리시에 친구 결속, 자

기 몰입, 건강한 독립 3개 요인의 점수를 역채점

(reverse scoring)한 후 평균을 냈으며 평균값이 높

을수록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

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심리적 측면인

8개의 하위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입불안

(engulfment anxiety; 7문항)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

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

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자기몰입(self-centeredness; 15문항)은 자신의 능

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도취감의 정도를 나타

낸다. 셋째,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 14문항)은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나타낸다. 넷째, 건강한 독립

(healthy separation; 7문항)은 분리-개별화 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과 관련된다. 다섯째,

거부에 대한 기대(reject expectancy; 12문항)는 친

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불

안의 정도를 나타낸다. 여섯째, 의존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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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y denial; 12문항)은 의존 욕구에 대한

회피나 부정의 정도를 나타낸다. 일곱째, 공생관계

(nurturance- symbiosis; 7문항)는 강한 의존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욕구에 대한 만족과 기대에 따

른 긍정적 느낌의 정도를 나타낸다. 여덟째, 친구와

결속강화(peer engulfment; 6문항)는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83이며 각 요인별로 측정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68-.85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중 공생관계, 친구 결속, 건강한 독립 차원의 3개

요인들은 낮은 신뢰도 계수로 인해 본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4) 또래 애착 척도

Armsden와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R)를 옥정(1998)이 번안한 척

도 중 또래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은 상

호신뢰(trust), 의사소통의 질(communication), 소외

(alienation)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또래 애착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상호신뢰 차

원이 10문항, 의사소통 차원이 8문항, 소외 차원이

7문항이다. Armsden와 Greenberg(1987)의 연구와

옥정(1998)의 연구에서 전체 또래 애착 척도의 내

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문항

형식은 본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

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행 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처리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채점

(reverse scoring)한 후 평균을 내며 평균값이 높을

수록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또래 애착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으로 나타

났다. 하위 요인 중 소외 차원의 문항 9번은 신뢰도

를 낮추는 문항이므로 분석시 제외하였다.

연구 절차

서울과 인천시 소재의 3개 고등학교에서, 전체

20개 학급의 담임 교사에게 질문지에 대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담임 교사가 자율학습 시

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의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

부,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 척도, 모-자녀 갈등 척도, 청소년 분리-개별화

척도, 또래 애착 척도, 인적 사항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질문지 작성 시간은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PC+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살펴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가설에서 제안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

서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를 선택한 이유는 두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

라 복잡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RMSEA는 보통

.05 이하일 경우 좋은 모형, .08 이하인 경우 괜찮은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본다.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로 그 기준이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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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홍세희, 2001).

본 연구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남

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증된 최적의 모형이 두 집

단 간에 동등하게 지지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형에 입각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라 고저 집단 간에도 동일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 분석은 구조 및 측정동일성 검증 등을 포함하는

데(홍세희, 2001), 구조 동일성 검증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표본이 동일한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고, 측정 동일성 검증은 구조동일성

이 입증된 이후에 각 경로계수들이 두 표본 간에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조 동일성 검증은 전체 집단을 분석할 때 실시

한 분석방법 그대로 성별과 또래 애착 수준을 구분

한 자료에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기초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게 된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두 표본 간에 각 경로계수들이 서로 동일하다는 제

약(동일화 제약, equality constraint)을 가해 놓고

모형을 분석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baseline

model)과 두 표본의 각 경로계수들이 모두 서로 동

일하다고 가정한 완전 측정동일화(full metric

invariance) 모형 간에 카이자승 차이검증을 사용한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차 및 평균 차이 검증 결과

남자(N=307) 여자(N=289)

t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머니의 양육태도 2.13(.41) 1.96(.41) 4.867***

모-자녀 갈등 1.21(.91) .97(.76) 3.451***

분리-개별화 2.21(.27) 2.19(.27) .971

또래 애착 2.96(.39) 3.05(.46) -2.725**

**p < .01, ***p <.001

다. 검증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지면 성별과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동일화 모형이 기각되고,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면 성별과 또래 애착 수준에

걸친 동일화 모형이 지지되는 것이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카이자승 차이검증 뿐 아니라, 각 모

형의 TLI 및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홍세희, 2005).

결 과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 분석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척도별 남녀간의

차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

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에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t-test

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모-자녀 갈등, 또래 애착에서 남녀 집단 간에 차이

가 나타났으며, 분리-개별화에서는 성차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

전체 집단과 남, 녀 및 또래 애착 고, 저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별로 각

측정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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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집단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820** 1

분리-개별화 .537** .513** 1

또래 애착 -.258** -.264** -.626** 1

**p < .01

표 3. 남․여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

남자(N=307)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817** 1

분리-개별화 .511** .507** 1

또래 애착 -.227** -.268** -.657** 1

여자(N=289)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821** 1

분리-개별화 .572** .524** 1

또래 애착 -.258** -.243** -.600** 1

**p < .01

표 4. 또래애착 고,저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

또래애착 고집단(N=277)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860** 1

분리-개별화 .575** .528** 1

또래 애착 -.178** -.163** -.307** 1

또래애착 저집단(N=319)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771** 1

분리-개별화 .488** .482** 1

또래 애착 -.197** -.247** -.501** 1

**p < .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표 3>, <표 4>은 집

단 별로측정 변인들 간의상관관계를 제시하고있다.

2.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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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793.9 88 .929 .913 .046

경쟁모형 791.0 87 .929 .912 .047

주.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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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의 구조 모형

주.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p< .05, **p< .01, ***p< .001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

화 사이를 모두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 모

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를 연결하

는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모-자녀 갈등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적합도지수는 <표 5>에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FI = .929, TLI = .913, RMSEA = .046

으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모-자녀 갈등이 어

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모두

완전 매개하는 연구 모형이 지지되었다. 연구 모형

과 각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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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 집단 분석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완전 매개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

해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을 비교했으며, 결과

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집단에서 모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χ2 차이 검증과 적합

도 지수 CFI,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 모형인

완전 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남자집

단에서는 TLI = .915, RMSEA = .046, 여자 집단에

서는 TLI = .908, RMSEA = .046로 나타났으므로,

완전매개 모형이 남․ 여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

합하다는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완전제약모형

(모형 2)을 기저모형(모형 1)간에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 ․ 여 두

집단의 각 측정변인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

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동일성 모형

(모형 2)과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및

χ2 차이 값이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남 ․ 여 집단의 기본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남자(N=307) 여자(N=289)

χ2 df TLI RMSEA χ2 df TLI RMSEA

연구 모형 453.0 88 .915 .046 426.2 88 .908 .046

경쟁 모형 449.4 87 .913 .047 424.9 87 .905 .048

표 7. 다집단 분석 모형 적합도(집단간 비교분석)

χ2 df △ χ2 △df TLI RMSEA

모형1 : 형태 동일성(기저 모형) 879.2 176 .973 .040

모형2 : 측정 동일성(완전 제약 모형) 894.3 187 15.1 11 .971 .041

모형3 : 구조 동일성 898.1 191 3.8 4 .971 .040

남 ․ 여 집단의 경로계수가 같다는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과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RMSEA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 ․ 여 집단에 따라 특정 경로에서의 차이는 유

의미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 남 ․ 여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제시되어있다.

4. 또래 애착 고저 집단

여자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

여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완전제약모형(모형 2)

을 기저모형(모형 1)간에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여자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각 측정변인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동일

성 모형(모형 2)과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

합도 및 χ2 차이값이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 ․ 저 집단의 경로

계수가 같다는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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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 남자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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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B. 여자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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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모형(모형 2)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 검

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구조 동일

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지수는 TLI = 0.953,

RMSEA = 0.035 로 기저모형에 비해 나빠졌으므

로, 또래 애착 고저집단에 따라 여자 모형의 경로 계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계수를 찾기 위해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대응하는 비표준화 경로계수를 비교하

여 그 차이값이 큰 경로부터 제약을 하나씩 풀어

준 결과,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로를 풀었을 때 적합도 지수(TLI = 0.967,

RMSEA = 0.030)가 <표 8>에 제시된 구조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좋아졌다. 따라서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

저 집단의 경로 계수 차이값이 유의미한 경로는 모

-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로이다.

<그림 3>은 여자 모형에서의 또래 애착 고 ․저

집단에 따른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이와 같이 여자 집단에서, 또래 애착 고 ․ 저

간에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

로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또래 애착 고집단은 β = .869 (p<.001)이고 저

집단은 β = .563 (p<.001)였다. 따라서 모-자녀 갈

등의 변화량이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동일하더

라도 또래 애착 고집단 여자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가 저집단의 분리-개별화에 비해 더 민감하게 변화

표 8. 여자, 또래 애착 고저 집단 적합도 지수

χ2 df △ χ2 △df TLI RMSEA

모형1 : 형태 동일성(기저 모형) 488.5 176 .962 .031

모형2 : 측정 동일성(완전 제약 모형) 496.4 183 7.9 7 .961 .032

모형3 : 구조 동일성 509.8 188 13.4 5 .953 .035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모-

자녀 갈등으로 향하는 경로는 또래 애착 고 ․ 저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경로계수

(고집단, β = 1.015 (p<.001) ; 저집단, β = .960

(p<.001))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에 또래 애착 고저와 무관하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모-자녀 갈등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남자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

남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완전제약모형(모형 2)

을 기저모형(모형 1)간에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자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각 측정변인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동일

성 모형(모형 2)과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

합도 및 χ2 차이값이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 ․ 저 집단의 경로

계수가 같다는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과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 검증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지수는 TLI = 0.976,

RMSEA = 0.040 로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에

비해 오히려 좋아졌다. 따라서 또래 애착 고저집단



김혜진, 방희정 / 어머니의 양육이 모-자녀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

- 177 -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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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대

자기몰입

Conflict 1

분리- 개별화

모-자녀
갈등

1.015***

.869***

.368***

.629***

.717***

.518***

.704***

.599***

.585***

.673***

.796***

.286***

.910***

.780***

-.126*

.456***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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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A.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 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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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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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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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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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853***

.305**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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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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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B.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저 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주.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p< .05, **p< .01, ***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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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남자, 또래 애착 고저 집단 적합도 지수

χ2 df △ χ2 △df TLI RMSEA

모형1 : 형태 동일성(기저 모형) 524.9 176 .973 .041

모형2 : 측정 동일성(완전 제약 모형) 534.3 183 9.4 7 .973 .041

모형3 : 구조 동일성 538.1 188 3.8 5 .976 .040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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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불안

함입불안

거부기대

자기몰입

Conflic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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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442***

.737***

.648***

.493***

.615***

.600***

.711***

.837***

.902***

.279**

.932***

.902***

.004

.448***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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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A. 남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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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B. 남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저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주.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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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남자 모형의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집단에서 또래

애착 고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

수는 없었지만, 또래 애착 고 ․ 저 집단 모두에서

각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4> 는 남자 모형에서의 또래 애착 고 ․ 저 집단에

따른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로계

수(고집단, β = .760 (p<.001) ; 저집단, β = .655

(p<.001)) 결과는 또래 애착 고저와 무관하게 모-

자녀 갈등이 클수록 남자 청소년은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서 모-자녀 갈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고집

단, β = .989 (p<.001) ; 저집단,β =.916(p<.001)) 결

과는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또래 애착 고저와 무관

하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일수록 모-자녀 갈

등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

리-개별화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갖는 매

개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 및 또래 애착의 수준

에 따른 중재 효과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측정 변인의 성차와 전

체, 남․여,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의 측정변인

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성차와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구조

방정식모형에 근거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본

결과, 분리개별화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및 또래 애착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

기에 가족 내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외

적 변인인 또래 관계가 모두 성차에 따라 다른 환

경으로 주어지고, 이를 지각하는 방식도 남,녀 청소

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리-

개별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차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해왔는데, 분리-개별화

의 어려움 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성

차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Mattanah et al., 2004)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리 개별

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차와 관련하여 표

면적인 차이 뿐 아니라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나

서로 다른 기전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전체 집단과 남,녀 및 또래 애착 고,저 집단을 대

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측정 변인 간

의 상관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또래 애착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비해 분리-개

별화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청소년의 분

리-개별화가 그들의 부모 또는 또래와의 애착과 높

은 상관이 있다는 결과(Armsden & Greenberg,

1987)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자녀관계 뿐 아니

라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중

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지지된 완전 매개모

형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모-자녀 갈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

각하는 청소년 자녀의 경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반면, 긍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모-자녀 갈등이 커질수록 분리-개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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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어려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

머니와의 갈등이 커질수록 청소년이 분리-개별화

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해지며, 갈등이 약할수

록 분리-개별화에 대한 어려움을 덜 느낀다는 것으

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적응적인 것이므로 어머니의 양육태

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와의 갈등이 적을

수록 청소년기에 적응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자녀 갈등이 부모의 양

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Cooper et al.,

1983; Hill & Holmbeck, 1986) 청소년의 분리-개별

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Holmbeck & Hill,

1988)와 일치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

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에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

낸 상관분석 결과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

존 연구들에서 밝혀온 것처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어머니와의 갈등 등

의 분리-개별화와 관련된 다른 변인을 함께 고려했

을 때는 양육태도가 더 이상 강한 영향력이나 직접

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분리-개별화 관련 변인들에서

의 성차가 부분적으로 시사되었고, 본 연구의 차이

분석 및 상관 분석 결과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

났으므로, 연구모형에 대해 남․여 집단 간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태 동일성, 측정 동

일성, 구조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두 집단 간 구

조모형 및 경로계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머니

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에서 모-자

녀 갈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모형이 남,녀 모

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리-개별화의 일반적인 처

리 과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서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모-자녀 갈등은 유

의미하게 증가하며, 모-자녀 갈등이 커질수록 분리

-개별화에 대한 어려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녀 갈등이

부모의 양육태도(Cooper et al., 1983; Hill &

Holmbeck, 1986), 청소년의 분리-개별화(Holmbeck

& Hill, 1988)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분리-개

별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 녀 청소년 모

두에게서 어머니와의 갈등 정도가 중요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여 집단에서 앞서 획득한 연구모형이 또래 애

착 고․저에 따라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청소년

의 적응 및 발달에 또래와 부모가 모두 중요한 역

할을 하며, 분리-개별화와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정영숙, 1999; Armsden & Greenberg, 1987;

Bronstein, Fitzgerald, Briones, & Pieniadz, 1993)

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또래 애

착 고저 집단 간 경로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서 또래 애착 변인의 중재효과가 검증되었으

나,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또래 애착 고저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중재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여자 청소

년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저 집단 간 경로계수 차

이가 유의미한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로를 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또래 애착 저집단에 비해

고집단에서 모-자녀 갈등이 분리-개별화에서의 어

려움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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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모

-자녀 갈등이 분리-개별화를 잘 설명해주며 부정

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설

명력은 낮아지지만 역시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또래 애착이 좋은 경우라도 모-자

녀 갈등이 심하면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많이 느

끼는 반면, 긍정적 또래 애착을 맺고 모-자녀 갈등

역시 적다면 분리-개별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 애착 고집단에 비해

설명력은 낮지만, 또래 애착이 좋지 않은 경우에

모-자녀 갈등 역시 심하면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부정적 또래 애착을 맺었으나 모-자

녀 갈등이 적다면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또래 애착이 서로 다른 기제로 작용함으로서 전반

적인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오원정, 2000)에서 청

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정서적, 도구적 욕

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원으로서 또래가 기능할 것

이라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또래 애착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또래 애착 고집단의 경우에 부모와 갈

등이 높더라도 또래에 의한 지지로 인해 분리-개별

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또래 애착 저집단에 비해 오히려 분리 개별화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애착

고,저 집단간에 부모와 또래 관계가 각각 서로 다

른 상호작용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

을 가정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Bowlby(1970)의

내적작동모델 개념(internal working model)이나

Stayton와 Ainsworth(1973)의 주장에서 강조되기

시작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된 어머니의 양육, 애

착의 중요성과 청소년들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또래

관계의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 애착의 질에 달려있

다는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또래 애착의 고,저 집단 간에 어머니와 맺고 있는

관계, 애착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내적작동모델의 연속성에서 보았을 때,

또래 애착 고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도

역시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자녀 갈등이 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청소년기 시기의 의존성을

유지하며 모와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서 분리-개별

화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애착 고집단이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

고 더 의존하는 것은 부정적인 적응의 결과라기보

다는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또래 애착 고집단의

경우 부모와 갈등이 낮을수록 분리-개별화가 훨씬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또래

와 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안정적인 경우에는 건강

한 발달을 이루는 토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심하고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를 시도하

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구 결과에서는 여차 청소

년의 또래 애착 저집단의 경우에 모-자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고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설명력이 낮아졌

다. 이는 내적작동모델의 연속성 상에서 보았을 때

또래 애착 저집단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도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래와 부모 관계에 있

어 모두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서 갈등이 분리-개별

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또래 애착 저집단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 또래나 부모와의 관계 모두를 지지원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또래 애착 저집단의 경우 부모와 갈

등이 낮을수록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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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고집단에 비해 설명력이 약한 결과 역시 설

명이 가능한데, 부모와의 애착 역시 낮은 또래 애

착 저집단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낮은 것은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위한 안정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또래 애착 저집단의 여자 청소

년들의 경우에 부모에게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불

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지 않

는 것뿐이므로 부모와의 갈등 없는 관계가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위한 지지원이 되지 못한다고 추론

해 볼 수 있다.

한편, 남자 모형에서는 또래 애착 고저집단에 따

라 경로계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래 애착 변인의 중재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또래 애착의 고저

수준과 무관하게 모-자녀 갈등이 클수록 분리-개

별화에 어려움을 느끼며 갈등이 적을수록 성공적으

로 분리-개별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분리-개별화의 과정 상에서

또래 애착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청소

년기의 또래관계가 남,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남자 청소년보다 여

자 청소년이 친구에게 더 친밀하며 인정과 돌봄 등

의 지지를 더 많이 해준다는 연구결과(Parker & de

Vries, 1993; Rubin, John, & Woo, 1982)와 남자 청

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친구관계를 더 친밀, 애정

적으로 지각하며 긍정적인 기능을 더 많이 경험한

다는 연구 결과(배재현, 최보가, 2001)를 적용해보

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

년에 비해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또래관계를 지

지원으로 지각하거나 활용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

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녀 간의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양육

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기존

의 연구들은 주로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

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거나 다른 종속 변인을 설

정해 두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분리-개

별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 과정에 강력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고려했으며, 특히 부모

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관계 중 갈

등이 중요한 매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설정하고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성별 및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따른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의 의미를 밝힌 점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모형이 남,녀 모두

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리-개별화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임을 밝혀냈다. 또한, 기존의 분리-개별화에 대

한 연구들은 학업 성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가족변인 또는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내적 변인을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외에 청소년기에는 특히 또래 관계 등

가족 외적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맥락에서 분리-개별화의 과정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여자집단의

경우에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라 모-자녀 갈등이

분리-개별화를 설명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

며, 이는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 관계를 토대로 좋

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분리개별

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

러나 남자집단의 경우에는 또래 애착의 수준이 분

리-개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사실은 여자에 비해 남자에게는 또래 애착

의 질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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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

음과 같다. 우선, 모든 측정 변인들이 청소년의 자

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주관적이며 자의적

인 관점으로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를 해석할 여지

가 있다. 따라서 교사, 또래, 부모 등 다중적인 채널

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더욱 신뢰로울 것으

로 보인다. 동시에 객관적인 보고와 자기보고가 실

시되어 비교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적

응과 발달에 관한 더욱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분리-개별화 척도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에 대한 어려움을 정확히 측정해내지 못했을 가능

성이 있다. 국내 척도는 분리-개별화를 유형화로

나누어 본 것이 대부분이므로 번안한 외국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이 척도는 분리를 강조해 만든 것으

로 청소년들만의 특징적인 분리-개별화 수준을 측

정해내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로 인해 3개의 하위요인이

제외되었고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면서 연구의 목적에 맞춰 하위 요인을 일부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

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다루면서도 유형화로 구분

하지 않고 분리-개별화의 수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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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on Adolescence Separation 

-individuation mediated by 

mother-adolescent Conflict-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Hye Jin Kim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arenting, adolescence

separation-individuation, mother-adolescent conflict in accordance with peer attachment. Participants were

596 high school students at the 3 high schools in Inchon and Seoul. They completed the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Conflict Behavior Questionnarie(CBQ),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 the Inventory of Peer Attachment(IPP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s, Multi sample analysis bas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the AMOS 5.01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c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model was supported by the maternal parenting on adolescence

separation-individuation caused by mother -adolescent conflict. Second, The adolescence

separation-individuation model varied with sex and peer attachment.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occurred only in girl's group.

key word: maternal parenting, separation-individuation, mother-adolescent conflict, peer attachment


